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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한지 내 불법경작·폐기물 투기를 막아라”
인천경제청, 근원적 차단 위해 11월까지 4곳에 펜스…내년에도 추가로 설치 예정

경고 현수막 등 계도 활동으론 한계…펜스 통해 공한지 효율적 관리 기대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유재산인 공한지 내 불법경작·폐기물 투기 등을 근
원적으로 막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.

○ 인천경제청은 오는 11월까지 송도·영종국제도시 등의 대로변 공한지 4개 필
지(10만㎡) 총 400m 구간에 펜스를 설치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펜스를 둘러
쳐 공한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.

○ 이번에 펜스가 설치되는 곳은 △NC커넬워크 인근 연수구 송도동 28-4번지, 
△아암초등학교 인근 313-3번지, △메가박스송도 인근 177-1번지, △중구 
운북동 1265-8번지 등 4곳이다.  

○ 내년에도 송도·영종 등 10곳의 공한지 18만㎡에 3.5㎞ 규모의 펜스를 추가
로 설치할 계획이다. 

○ 인천경제청이 2천여 필지 약 1,200만㎡에 달하는 공한지 불법행위의 근원적 
차단에 나선 것은 일부 토지의 불법경작 및 폐기물 투기 등과 관련한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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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. 더욱이 투자유치 대상 용지에 불법경작
이 이루어지면 용지 매각 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. 

○ 특히 인천경제청이 수시로 공한지를 점검해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경고 현수
막을 내걸거나 입간판을 설치하고 무단 투기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
를 취해 왔으나 경작인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보다 실효성 있는 예
방책으로 펜스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. 

○ 인천경제청은 공한지에 펜스가 설치되면 불법 경작인의 출입을 통제, 폐기물 
투기 및 무단주차를 예방할 수 있어 투자유치 공한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
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 설치된 펜스에는 디자인 시안을 시공, 글로벌 
도시로서의 미관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. 

○ 김성훈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“공한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 
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”고 강조했다. 


